
      셀 모임 순서지 (2025년 11월 넷째주)

Welcome - 아이스 브레이크

☞ 가장 좋아하는 찬양은 무엇인가요?

Worship - 찬양

☞ 죄 짐 밭은 우리 구주,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Word – sharing 
 1. 주일 설교 나누기 

  ☞ 주제: 죄에서 자유로 (마가복음 2:1-17)
현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너무나 쉽게 죄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작은 죄는 별것 아니라고 속삭입니다. 
사탄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하고 정당화하게 합니다. 죄는 한번 허락하면 순식간에 
우후죽순처럼 쑥쑥 자랍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늘 죄를 향해 기울어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붕을 뚫고 침대를 통채로 내려온 중풍병자를 보시고 네 질병이 나았다 하시지 
않으시고 네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겐 질병보다 더 치명적인 것이 죄임을 
알려주신 것 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죄 사함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돈에 빠져 죄인으로 살아가는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세리들은 자신들이 로마에 바친 돈을 되찾기 위해 유대인들에게 갖가지 항목을 붙여 세금을 뜯어
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사람취급하지 않고 손가락질 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피했
습니다. 그렇게 돈을 쫓으며 살았던 그가 예수님이 부르자 그는 곧바로 세리의 자리를 박차고 나
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돈의 강물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마가복음의 주된 메시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종교적인 의로움만 앞세우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예수님을 책잡기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제일 불쌍한 자는 아무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즉 주인이라고 말씀을 
전해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적당히 종교적으로 교회만 나오는 현대판 
바리새인이며 사두개인들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죄 문제입니다.



2. 적용

 1)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나요? 이 죄에서 어떻게 자유 할 수 있을까요?

 2) 이번 한 주 어떻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결단을 할 수 있을까요?

Work - VIP 나누기 : 전도할 사람의 명단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기
===================================================
☺ 교회와 열방을 위한 기도제목 
1. 제6차 예나주세미나에 큰 은혜를 베푸소서.
2. 셀과 부서가 부흥케 하소서.
3. 정기제직회와 공동의회 가운데 하나님께 함께 하소서.
4. 담임목사님께 강건함과 성령 충만을 주소서.


